
곤도보 - 일본 내 32만추, 

해외 20만 5천추 체제로 개편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면사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굴지의 곤도방적소

(近藤紡績所)는 2002년 초에 41만추였던 일본 내 보유 정방시설 중 9만추를 

인도네시아의 방적 자(子)회사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일본 내의 보유시설규모

는 32만추가 되었으며, 해외에 있는 합판(合辦)회사가 보유하는 방적시설은 

20만 5천추가 된다. 

곤도보는 그 동안 수입면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으면서 면사의 수

요도 그만큼 줄어듦에 따라 이미 아이찌(愛和)현에 있던 쓰시마(津島)공장을 

폐쇄하였고, 2001년에는 오까야마(岡山)현의 다마지마(玉島)공장도 폐쇄하여, 

현재 일본 내에는 시즈오까(靜岡)현에 있는 하마마쓰(浜松)공장에 3개 공장과 

아이찌현에 있는 도요하시(豊橋)공장과 사꾸라이(櫻井)공장에 각각 2개 공장, 

그리고 나가노(長野)현의 오오마찌(大町)공장과 호리까네(堀金)공장에 각각 1

개의 공장이 있어, 도합 9개의 방적공장을 갖고 있다. 

이들 9개 공장 중 오오마찌공장, 호리까네공장, 사꾸라이공장의 2개 공장, 

하마마쓰공장의 3개 공장 중 제1공장, 제2공장 도합 6개 공장은 초합리화(超

合理化)공장으로서 극소수의 인원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공장도 

공장의 합리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9개 공장에서는 생산품종의 다양

화에 따라 9개 공장을 평균하여 14∼15%의 감산(減産)체제로 조업하고 있으

면서도, 진즈용 슬럽(Slub)사 등도 생산하고 있다. 

해외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에 방적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에는 산동성(山東省)의 청도등화방직(靑島藤華紡織), 제남성등방직(劑南成藤紡



織), 제남등동화섬방직(劑南藤東化纖紡織)의 각 합판회사에 도합 9만 5천추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곤도·그룹이 전액 출자한 “곤도보·텍스틴드”공장이 기존

의 4만 3천추에 일본의 다마지마공장의 4만추와 도요하시공장의 7천추를 이

전 증설함으로써 도합 9만추 공장이 되었으며, 스페인의 “텍스타일·세르라”

공장에도 2만추시설이 있어, 해외에 도합 20만 5천추를 보유하게 되었다. 

곤도보는 이와 같은 체제로 일본 내의 공장에서는 초합리화와 적절한 품

종의 다양화 및 고품질로 수입사와의 차별화와 경쟁의 우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해외공장에서는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내 시장에서 품질 및 가

격경쟁을 자신있게 치르게 될 것이다. 


